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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자산격차갈수록커진다
올3월기준가구당평균 광주3억9400만원전남3억1600만원

서울보다3억7000만원 4억5000만원씩적어…부채도크게늘어

부동산가격급등으로국내가구의평균자산보

유액이올해 3월말기준으로 5억원을넘어선가

운데지역간자산격차는갈수록심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7억6000만원이넘는서울평균자산과

비교해 광주는 3억7000만원, 전남은 4억5000만

원가량뒤졌다.

통계청과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16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따르면올해 3월말기준국내가구당평

균자산은 1년 전보다 12.8%(5711만원) 늘어난

5억253만원이었다. 이런자산증가율은가계금융

복지조사시행이후가장높다.

지역가구당평균자산은광주3억9428만원전

남 3억1646만원으로,전국 17개시도가운데각

각 10번째 15번째를차지했다.

전년과비교해서는광주는 10.9%(3874만원),

전남은 0.4%(134만원)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 자산 증가율은 전국 평균

(12.8%)를크게밑돌며, 특히전남은전국꼴찌

를기록했다.

서울은올해평균자산이 7억6578만원으로, 최

근 5년동안(2017~2021년)전국최고자리를놓

치지않았다.

올해서울가구당평균자산은광주보다94.2%

(3억7150만원), 전남에 비해서는 무려 142%

(4억4932만원) 많았다.

서울과광주의격차는지난 2017년 2억4616만

원에서2018년2억8345만원, 2019년2억9853만

원, 2020년 3억2285만원, 올해 3억7150만원 등

으로커지고있다.

전남의 경우도 2억7048만원(2017년)→3억

1461만원(2018년)→3억4044만원(2019년)→3

억6327만원(2020년)등으로격차를벌리다올해

는 4억원을넘겼다.

가구당빚은올해광주 6593만원전남 4622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2%(557만원), 1.7%

(77만원) 증가했다.

광주전남가구평균부채는최근 5년동안전국

평균을밑돌았다.올해전국평균부채는 8801만

원으로,전년보다6.6%(545만원) 증가했다.

하지만전년과비교한부채증가율은광주가부

산, 대전, 세종에이어전국에서네번째로높았다.

전남평균부채금액은 2019년부터올해까지 3

년연속전국최하를기록했다.

광주지역 가구 부채 가운데 84.4%에 달하는

5566만원은 금융부채였으며, 나머지 15.6%

(1026만원)는임대보증금으로나타났다.

광주금융부채는전년보다10.7%(537만원)증

가했는데,빚을내서투자하는 빚투 현상등의영

향으로 2년연속증가율 두자릿수를기록했다.

전남부채는금융부채 83.6%(3862만원)와임

대보증금16.4%(759만원)로구성됐다.

자산에서부채를뺀순자산은광주 3억2835만

원전남2억7024만원으로,전년보다각각 11.2%

(3317만원) 0.2%(57만원) 증가했다.

전국가구평균순자산액은 4억1452만원으로,

14.2%(5165만원) 증가했다.

소득원천별로보면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의영향으로이전소득이전년보다광주14.8%전

남32.7%급증했다.

올해이전소득은광주830만원전남875만원으

로, 각각 107만원 215만원 증가했다. 전국 평균

이전소득은 703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은광주의경우전년보다 5.7%(-239

만원) 감소한 3920만원 전남은 1.0%(29만원)

증가한 2900만원으로집계됐다.전년보다근로소

득이줄어든시도는광주와경남(-162만원),울

산(-138만원) 등 3곳뿐이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최근 광주지방검

찰청(검사장박찬호왼쪽)을찾아범죄피해자생계비

및의료비지원을위한후원금2000만원을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윤보선)를통해전달

했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신세계(대표이사이동훈왼쪽네번째)가지난

15일본관 1층광장에서광주시서구(청장서대석)

등과소외계층을위한희망프로젝트 희망산타원정대 발대식을열고있다.이행사는지난2003년부

터올해까지19회째지속되고있으며광주신세계임직원들은올해난방지원을위한 희망배달기금 1

억여원을전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들이뽑은올이슈…코로나 부동산폭등

전경련 사회경제 키워드 조사

우리국민이생각하는올해의중요한이슈는코

로나19확진자급증과부동산가격폭등인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시장조사전문기

관인모노리서치에의뢰해이달 3∼13일 20세이

상성인 1000명을대상으로사회,경제,산업, 국

제등 4가지분야에대한 2021사회경제주요키

워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

16일밝혔다.

먼저 사회 분야의 핵심 이슈로는 응답자의

35.3%가 위드코로나전환에따른확진자급증

을꼽아가장많았고이어 부동산가격폭등및관

련 스캔들 (32.0%),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종

부세등 세금부담증가 (13.8%), 양당대선후

보 선출 (11.2%), 세대젠더계층 갈등 심화

(7.0%)등의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유가급등, 밥상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확대지속 (26.3%)이 1순위핵심이

슈로꼽혔다. 이어전국민재난지원금논란등 국

가부채 급증 (23.9%),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22.9%),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제한

(16.7%), 가상화폐급등과폭락반복 (9.2%)순

으로응답률이높았다.

전경련은 대부분 피부로 와닿는 생활 관련 고

충이 핵심 이슈로 꼽혔다며 응답률 격차도 1∼

3%포인트(p)로크지않았다고설명했다.

산업분야에서는최근에발생한중국발(發)요

소수품귀사태나차량용반도체부족현상등 글

로벌공급망훼손이 29.8%의응답률을기록하며

가장중요한이슈로꼽혔다. 오징어게임등한국

콘텐츠의글로벌인기 (29.2%), 2030년한국온

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 등 탄소중립

전환가속화 (19.9%)등의응답이뒤를이었다.

국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국경봉쇄강화 (39.5%)가가장중요한이

슈로뽑혔고 미중전략경쟁장기화및글로벌공

급망 재편 (25.5%), 중국 헝다사태공동부유

(14.8%)가각각 2 3순위를차지했다.

사회,경제,산업,국제 4가지분야를모두합친

종합 순위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확진

자급증이 18.2%로, 1순위핵심이슈로꼽혔다.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국경봉쇄 강

화 (11.7%)도 3순위에 올라 올해를 코로나19의

해로기억하는국민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고

전경련은설명했다.

2순위는 14.0%가선택한 부동산가격폭등및

관련스캔들(LH직원부동산투기등) 이차지했

다.

올해정부정책중가장아쉬운부분으로는 부

동산가격폭등대응이라는응답이37.1%로가장

많았고이어 코로나방역조치 (23.5%), 국가부

채급등 (14.5%), 기준금리인상및가계대출규

제 (11.9%)등의순이었다.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 역시 올해와 비슷하게

코로나19변이확산 (30.7%)이라는답변이가장

많았다. 대통령선거에따른포퓰리즘정책가능

성은23.4%를차지해2순위에올랐고, 부동산시

장불안은 20.0%로 3위였다.

내년출범할차기정부에가장바라는정책으로

는 코로나 방역 및 단계적 일상회복 도모가

28.9%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어 부동산

공급확대및부동산시장안정화 (21.0%), 빠르

고강한경제회복과활력복원 (19.4%), 미래세

대를위한경제사회구조혁신 (16.5%) 등의 순

이었다. /연합뉴스

우리동네농지임차료

한눈에확인하세요

농지은행포털서비스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부터 농지은행포털(fbo.or.kr)을

통해지역별농지가격과임차료정보를

제공한다고밝혔다.

그동안농지은행포털은농지의필지별

가격과거래건수정보만제공했다. 앞으

로는 농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세부적인

가격과임차료정보도공개한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나온농지가격

정보는농지실거래내역정보와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취합분석하고, 한국농

어촌공사의 임차료 정보는 지역별 임차

료를취합분석한다. 구체적으로농지를

지목(전답과)과 농업진흥지역 내외로

구분해 평균 가격, 중위가격, 변동률 등

의분석정보를제공한다.농식품부는내

년에구축할예정인귀농귀촌종합플랫

폼과농지은행포털을연계해인근의료,

등정주여건정보도제공할계획이다.

농식품부관계자는 신뢰성높은농지

가격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영농정착의

요소중하나라고강조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범죄피해자생계비지원

12월광주난방가전매출전년보다65%증가

이번주말강추위가예상되는가운데 12월난방

가전매출이전년보다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16일광주3개이마트에따르면이달1~13일난

방가전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65.2%증가

했다. 1인용난방가전은매출이 21.4% 증가하는

등 12월 초 매서운 추위에 가전 수요가 두 자릿

수 늘었다.

품목별로보면전기매트매출은 393.8%, 온수

매트175.7%,전기히터49.3%,가습기43.2%등

의증가율을보였다.

이마트 측은 고유가에 따라 가정 난방을 돕는

전기매트판매가눈에띄게늘었다며 대표적월

동용품인문풍지등난방보조용품를찾는소비자

도잇따랐다고설명했다. /백희준기자bhj@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3006.41 (+17.02)

코스닥 1007.86 (+4.34)

금리(국고채3년) 1.766 (-0.042)

환율(USD) 1183.90 (-1.30)

광주신세계 희망산타원정대 발대식


